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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교육학부 이수정 교수, 시집과 교양도서 출간
- 시집‘나는 네 번 태어난 기억이 있다’와  교양도서‘시의 이해’출간

- 비전공자를 위한 시론서 및 시적 사유 능력을 길러주는 인문 교양서로서의 역할 기대

□ GIST(지스트, 총장 문승현) 기초교육학부 이수정 교수가 시집 ‘나는 네 번 

태어난 기억이 있다’(이하 ‘나는 네 번~’, 문학동네)와 교양도서 ‘시의 이

해’(GIST PRESS)를 출간했다. 

  ∘ 저자 이수정 교수는 2001년 ‘현대시학’으로 등단했으며, 2013년 GIST대학

에 부임 후 현재 GIST 기초교육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‘글쓰기의 기초’와 

‘시의 이해’ 등을 강의하고 있다. 등단 이후 쓴 시를 엮은 시집 ‘나는 네 

번~’에서 저자는 고유의 시어를 활용해 정적(靜的) 세계를 표현했다. 

□ ‘시의 이해’는 비전공자도 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론서이자 

인문 교양서로, 전문적인 시의 이론과 개념들을 알기 쉬우면서도 지적 자극

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게 설명하고 있다. 대부분의 시 이론서가 문학 전공자

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, ‘시의 이해’는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시를 배우

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활용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을 위한 깊이 

있는 시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. 

□ 이수정 교수는 “‘시의 이해’를 통해 시와 시 창작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일반 

독자들이 단순히 시에 대한 지식습득에서 벗어나 시적으로 사유하고 표현할 

수 있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 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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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진설명]

▲ 이수정 교수   ▲ (좌부터) 책 표지: ‘나는 네 번~’, ‘시의 이해’


